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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 배포 즉시 배포 2026. 6. 26.(금)

“청년이 묻고, 청년이 답한다”
｢청년 주권 평화·통일 사회적 대화｣ 첫 개최

- 의제 선정부터 토론까지, 6개월 대장정의 첫 무대 - 
 【관련 국정과제】 117.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·통일정책 추진

□ 6월 9일 출범한 ｢청년 평화·통일 연석회의(이하 ‘연석회의’)｣는 6월 27일(토) 

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｢제1차 청년 주권 평화·통일 사회적 대화｣
(이하 ‘대화’)를 개최한다. 

  o 이번 1차 대화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총 9회에 걸쳐 

약 700명의 청년이 숙의 토론단으로 참여할 예정이다. 

    * 연석회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당 추천(5명)·직능단체 추천(5명)·

청년단체 공모(5명)를 거쳐 총 15명으로 구성

□ 이번 대화의 의제는 ‘청년 세대에게 통일이란?’으로, 전국의 19세 이상 

39세 이하 청년 숙의 토론단 80여 명이 참여한다.

  o 청년 숙의 토론단은 성별·연령대(5년 단위)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층화추

출을 통해 선정했다. 

  o 숙의 토론은 의제 소개 후 분임 토론을 통해 통일과 자신의 삶과의 연계성, 

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, 통일 미래상 등을 정의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.

□ 이번 대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만들어갈 주인공인 청년들이 

평화·통일 논의의 주체로서 의제 선정부터 숙의 토론까지 사회적 대화의 

모든 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참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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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o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정부와 함께 평화·통일 정책을 고민하고 설계하고 

실천하는 주체이자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. 

  o 또한 청년들 간에도 서로 다른 생각과 목소리를 폭넓게 들으면서 상호 

이해를 확장하고 공존의 태도와 규범을 배움으로써 사회적 대화의 과정이 

곧 평화공존을 실천하는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 

□ 통일부는 앞으로도 청년을 비롯한 국민과 함께 다양한 숙의 토론 과정을 

통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평화·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

사회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붙임 : ｢제1차 청년 주권 평화·통일 사회적 대화｣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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